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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30일                                           대통령 발언록

청와대 브리핑 오찬 간담회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내놓은 제안과 발언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

여 대처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북핵 문제는 모두가 이해당사자이지만, 지금은 북·미를 중심으로 하여 문

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만들어가는 국면이므로 한·미 공조를 통해 이 

문제가 잘 풀리도록 상황을 조성해나가야 합니다. 북핵 문제는 주로 북미

간의 문제이면서 또한 남북관계의 문제입니다. 또 남북, 북미, 북일 문제이

면서 동시에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적인 문제이고 모두가 이해당사자입니

다. 그러나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핵심키는 북·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북

한과의 협상에서의 핵심카드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미를 중심으로 하여 대화의 틀을 만들어가는 국면이므로 3자 

회담의 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무리하게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여건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회담에 끼어들어 초점을 흐리기보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설득하면서 한·미 공조, 한·미·일 공조로 이 문제가 

잘 풀리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협력해나가야 합니다. 

대화의 틀이 만들어지는 초기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모든 국면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전개되어 가는 국면을 적절하게 활용해야지 왜 우리가 참

여하지 못했느냐고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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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지금은 북·미가 링에 올라와 있고, 중국이 심판 자격으로 올라

와 있는 국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담의 장에서 내놓은 카드를 가지

고 우리가 심각한 사태악화로 단정하여 강경대응할 상황은 아닙니다. 북한

의 한 시인은 북·미협상의 링, 또는 테이블에서 내놓은 협상카드 혹은 게

임수단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태세를 갖추되, 이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해 당장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북·미간 협상에서 꺼내는 전략카드는 협상국면에서 의미있게 해석되어야

지, 이를 기정사실화 하거나 결정적인 문제로 대응하면 문제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서 한·미 공조로 대

응해야 합니다.


